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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대한기독교회의 인권주일은 ‘제38회 정기총회

(1985.10.22 ～ 24. 후쿠오카교회)에서 1923년 9월1일에 관

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약 7천명의 조선인이 유언비어에 선

동된 사람들로 인하여 학살되어 그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인권주일’(예식서)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9월 18일에는　‘KCCJ 제19회 인권 심포지엄’이 KCC

에서 개최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는 올해 2023년 

선교 115년을 맞이합니다. 한반도(조선반도)와 일본 사이를 

살아온 ‘재일　그리스도인’(기류민)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로부터 100

년’이 되며, 9월 3일 동경교회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중

국인 학살 희생자 100년 그리스도인 추도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

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성찰하고자 하는 바람이 안내문

에 적혀있습니다. “2023년 9월 1일, 10만명이 넘는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간토대지진 학살로부터 100년을 맞이합

니다. 100년 전의 대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와는 별도로 유언

비어를 확인 없이 사실로 인정한 군대와 관헌, 그리고 민간인

에 의한 자경단에 의해, 6000명 이상의 조선인(또 700명 이상

의 중국인)이 학살(제노사이드)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간토대지진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이 

물음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개최하기를 원합

니다. ”

재일본한국YMCA의 자료실에는 ‘간토대지진과 조선인학

살’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진으로 소

실된 회관 터에 모인 당시 YMCA회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재일본한국YMCA 뉴스레터 『카케하시(가교)』 제12호에는 그

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토대지진 발생 후, 조선인이 방화, 습격, 우물에 독약 투

입을 실시했다는 유언비어(데마)가 확산되어 그것을 믿은 군

과 일본인 민중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지만, 여기에 

비친 사람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YMCA의 간사와 회관에 살고 있

던 기숙사생들은 소실된 회관을 떠나, 일단 長崎村(나가사키무

라, 현재의 토시마구)에 있던 최승만간사의 자택으로 이동했습

니다만, 거기에서 板橋(이타바시) 경찰서로 강제적으로 연행

되어 그 후 1개월 남짓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승만씨는 

회상록에서 나가사키무라로 이동 하는 도중에 무기를 가진 재

향군인과 자경단이 수상하게 여긴　일, 자신이 경찰관과 같은 

자동차를 타고 있었음에도 ‘조선인을 내려라’, ‘우리에게 넘

겨라’라는 떠들썩한 군중에 의해 수십 번 끌려갈 뻔하게 된 일, 

심지어 구류된 경찰서 내에서 위험한 군중의 습격을 받게  된 

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의 탄식과 희망을 전하며, 절망적인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

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

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도바울의 시대는 로마제국이 지배하는 현실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세계 현실도‘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전쟁, 격차, 빈곤, 

헤이트 스피치, 차별 등 많은 과제로 인한 탄식과 신음이 끊이

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탄

식과 신음’을 말할 수 없는‘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

님의 뜻대로、간구해 주시며 함께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한계’를 느끼고, 신음하며 탄식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불어 서로　관계하며, 공감하고, 주님

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나눔과 연대의 희망을 주셨습니

다. 탄식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

고 모든 사람이 한사람으로서, 매일 이 사회의 한 명의 주민으

로서, 그 존엄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주민 사이에 

타문화와의 교류가 더 한 층 깊어지고 넓어지며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구조가 정비되게 하여주옵소서. 특히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 펜데믹에 의해, 전 세계가 전에 없었던 

곤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지만 더욱 서로에 대한 

신뢰감은 나날이 더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22년　‘총회 인권주일예배 기도문 및 교독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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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월) ~16(수)의 2박 3일간, 히라노교회 청년회는 미

에현 나바리시 카리스 리프레쉬센터에서 청년들의 영성강화와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리바이블’ 이라는 주

제로 2023년도 청년회 여름수양회를 가졌다. 동경에서, 기후에

서, 후쿠오카에서 참석한 베트남 청년들과 베트남에서 참석한 몇 

몇 신도들도 있어 여름의 열기만큼 은혜로 뜨거운 수양회를 가질 

수 있었다.

히라노교회는 청년회원 대부분이 베트남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수양회에서는 

베트남에서 초빙한 레티홉목사(항송교회)를 주강사로 베트남어

로 직접 전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다양한 레

크레이션과 바베큐를 포함한 영육간의 양식의 풍성함으로 몸도 

마음도 배부름이 있는 은혜 넘치는 수양회였다.

때마침 태풍7호가 북상하여 미에현으로 올라오는 시간과 수

양회 기간이 겹쳐져서 긴장하며 더 많이 기도로 준비했었는데, 

태풍은 밤사이에 빗겨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시원

한 여름을 선물하는 형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은 간증을 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한 4명의 결신자도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부으심

을 체험하는 소중한 수양회였음을 전해드리며 주께 영광을 올린

다.

3년 이상 코로나 판데믹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고 있는 지

금,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선교위원회가 8월 20일(주일) 저녁 7：30-9：30까지 온

라인을 통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교과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선교위원장 조영철 목사(오사카북부교회)의 인사말

과 기도로 시작되어 위원장의 강사소개 후, 강사인 장성배목사

(감리교신학대학 선교학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장교수는 자신

의 최신 저서인〈메타버스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는 책의 내용

을 중심으로 코로나 판데믹 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교회가 직

면한 여러 가지 선교과제에 관하여 논하면서 특히, 제4차 산업혁

명이라 불리는 현대의 시대에서 교회가 여러가지 선교과제를 해

결해 가는 방법에 관하여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없

다는 것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

래 교회의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연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제안이 있

기는 했지만 미래의 교회상 혹은 선교의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모로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선교의 도전이 

되었다. 

 강연 후에는 선교위원 장경태 목사(후나바시교회)의 사회로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었다. 그 후, 위원장의 감사의 인사와 부총

회장 양영우 목사(무코가와교회)의 기도로 세미나를 마쳤다. 이

번 온라인 세미나의 참석자는 49명이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고：조영철목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교과제」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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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는 제20회 임원확대연석회의와 연수회
를 7월 6일(목) 오후 1시부터 무꼬가와교회에서 참석자 14명(3개 
교회)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각 교회여성회 활
동이 축소되는 가운데 서부여성회에서는 각 교회 행사 등에 맞춰 
교회 방문을 하고 각 여성회의 요청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
며 진행하고 있다.

연수회에서는 전회에 큰 호평을 받았던 복음의 그림 엽서 편지 
그리는 법의 강습을 후쿠다 토모코씨(카와니시교회 집사)로부터 
받았다. 성경 말씀으로 이미지화된 강사만의 오리지널 그림으로 
참가자들은 물감으로 색칠하면서 편지 받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
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와 소망을 담아 제작했다. 

 （보고：최미혜자 , 황영옥）

삼역회의 및 연수회 개최 
복음의 그림 엽서 그리는 법의 강습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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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리바이블 캠프 개최
베트남  청년들  60명이  참가

결성 60주년 개최 준비
전국  교회에  참가와  기도,  봉사를  요청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는 2023년 11월 3일 오사카 교회에

서 전국의 청년, 다양한 신도들로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

는다.  설교/찬송/간증/기도를 통해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눈다. 

전국에 교회청년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 전국 교회 여러분께  

이 기념대회에 이해와 협조, 기도를 부탁드린다. 

또 청년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을 수 있는 봉사

자를 구한다. 청년을 향한 메시지/조언, 청년 선교/육성 제안, 특

별 찬양, 기타 청년을 위한 활동 등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

는 문의 부탁드린다. 

전협 임원은 청년 개개인의 유대 형성을 위해 일하는 틈틈이 

개별 교회 방문을 계속했다. 도쿄・요코하마・가와사키・벳푸・

나고야・고베 등.앞으로도 방문을 계속한다. 전체 흐름을 보면 

어린이/청년의 교회 이탈, 청년회의 축소, 간증/전도 활동의 의기

소침 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원들이 방문한 현장에서 보고 들

은 가운데 활기찬 곳도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도들이 한마

음으로 원한다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연락처: zenkyokccj@gmail.com 　　（보고：엄지용 대표）

청
년
회
전
협



3

2023월9월호제 830호　　（第3種郵便物認可） 복음신문

20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로부터 100년을 맞이하
면서, 우리는 조선인・중국인이 학살된 사실에 마주하여 지금 
우리의 태도를 묻는 무거운 과제를 함께 담당하기 위해 모였습
니다.

관동대지진 이후의 혼란 속에서 6000명 이상의 조선인과 
7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되는 대참사가 관동 전역에서 일
어났습니다. 대학살의 근원이 되는〈불령 조선인(不逞鮮人) 
폭동〉의 유언비어의 유포를 내무성・관헌이 주도하고 군대・
관헌・행정의 지시로 자경단을 조직함으로써 학살에 민중을 
가담시킨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학살의 실태 조사를 방해하고 
보도를 통제함으로써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하였습니다. 그리
고 재판에서는 학살에 관여한 군부와 관헌은 누구 한 사람 그 
책임은 묻지 않고, 재판을 받은 자경단원들도 다음해 1월의 황
태자의 결혼에 때를 기해 특별 은사로 전원 무죄 방면되었습니
다. 이 부조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민중의 책임을 지금까지 
100년간 묻지 않고 침묵되어 왔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관동대지진 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조선)반도 강제병합 이전부터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
중 운동을 조선총독부가 철저히 탄압한 것에서 이어진 것이었
습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의 철저 탄압, 1920년 가을의 
중국 간도의 혼춘(琿春)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3000명의 조선
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 민중을 ‘토벌’해 온 군과 경찰의 적개심과 공포심이〈불
령 조선인(不逞鮮人)〉이라는 혐오(Hate)로 본토의 일본 민중
에게도 퍼진 가운데 1923년의 대학살(Genocide)이 일어났습
니다.

패전 후 7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일본 사회
는 그 100년 전의 대학살의 역사에 마주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계속 불문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에 관한 국회 질문에 대해
서도 회피하는 답변이 반복되고, 또 동경도의 학살 희생자에의 
추도사를 보내지 않고 중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
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라는 제도적 혐오와 함께 민족 차별적 
혐오는 오늘 일본사회에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으시
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육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의 교회는 방관자로 남아 살육을 피해 도망치는 조
선인・중국인에게 문을 열지 않고 침묵했던 사실로부터 우리
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동 대학살로부터 100년의 지금, 부활의 주님의 부름 받아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관동 대학살의 역사
에 마주 추도의 사역을 계승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

쟁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대에 적의와 차별이 낳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참된 화해와 평화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증인
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마태 25:40)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
는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우리는 묵인이라는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의 본질과 싸우고 있
습니다.

2023년 9월 3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그리스도인 추도집
회 실행위원회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0년 그리스도인 추도 집회

선  언  문（요약）

関西聖書神学院（学院長 金武士牧師）は以下のようにイ
スラエルを中心とする聖地巡礼を計画しています。

関心がある方は教務趙永哲牧師（080−5318−9058/06−6371
−1914）、鄭然元牧師（090−8384−3199/06−6712−3377）に
ご連絡ください。

●題目：イスラエル（이스라엘/Israel）聖地巡礼
●日時 : 2024年２月28日（水）〜３月７日（木）８泊９日

関西聖書神学院主催
聖地巡礼案内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 치리부는 성서・재일대한기

독교회 헌법・규칙・계규 재판규정・권징조례에 따라 교회의 

신성(神聖)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중히 심의한 결과 재

일대한기독교 서부지방회 소속 지방목사 김영주(前니시노미

야교회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고인 김영주를 제명에 처한다.

2023년 4월29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 치리부
부장  임영재, 부원  이중재  양창희  김길수  한세일

목사 제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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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enocide(대량학살)： 역사 봉인(封印)과 병든 기억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이 되는 올해, 5월23일, 6월15일, 

6월20일, 3회에 걸쳐, 국회에서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질문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전후 70년을 맞이한 2015년부터 

11번의 질문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가 조사

한 결과 정부 안에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반복해 왔다.  

1923년 12월, 山本権兵衛(야마모토 곤베이) 총리는 중의원 본

회의에서 田淵豊吉(타부치 도요키치)의원의 질문에 대해 “숙고하

여 다른 날에 대답하겠습니다.”그리고 永井柳太郎(나가이 류타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지금 조사를 계

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겠

지요.” 라고 답변하였으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일본 정부는 

전전(戦前), 전후(戦後) 100년간, 대학살의 사실을 은폐하며 봉인

하며 그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해 왔다.

  빚진 역사에 마주하지 않고 역사를 봉인한 결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43년, 1944년에 일본에 미군의 대공습이 시작

될 무렵, 내무성 경보국의 기록에는, 공습에 의한 대화재의 원인이 

조선인에게 있다고 하여, 다시 학살의 위험에 대하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인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기록과, 일본인은 

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을 습격하기 때문에 일본인은 죽

창(竹槍)이나 집에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朴慶植『在日朝鮮人関係史料修正』第五巻　13頁、15－17頁） 

그러나 정부 당국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학살 사실

을 전하려는 언론을 통제해도 인간의 공포와 대학살을 일으킨 유언

비어의 뒤틀린 기억은 지울 수 없으며 병든 기억으로 전승되어 왔

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75년이나 지난 2020년 여름, NHK히로시마(広
島)는,〈히로시마 타임 라인〉이라고 하는 기획을 하였다. 그것은,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전쟁 역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1945년 패전 당시의 시대에 트

위터(Twitter)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람의 

일기를 인용하여, NHK 스탭이 현지 고교생들을 모아서 토의를 하

게하여 당시 일본 사회의 광경을 묘사한 트위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완성된 트위터에, “조선인이다!!… 전승국이 된 

조선인 군중들 열차를 타고 온다!” 라는 문구가 트위터 SNS에 공

개되어 그것을 본 재일 코리안을 전율하게 하여, 시민단체는 NHK

에 항의하고 토론을 신청했다. NHK는 얼마 안있어 애매모호한 사

과문을 발표했지만,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봉인할 방

침을 관철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NHK히로시마는 이 문제에 양

심과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마주해야 좋을지, 사고(思考)가 정지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며, 이것이 전후(戦後) 일본의 역사 은폐(즉, 

교육에서 그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놓음) 교육의 하나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NHK 스탭과 고교생들이 관동 대학살의 역사, 또한 패전 

전의 대공습 당시조차 적의(敵意)와 차별과 공포심이 사람들의 마

음을 틀어지게 만들고, 일본인도 조선인도 병든 기억에 묶여있었다

는 역사를 바르게 배웠다면, 과연 그와 같이 트윗을 나쁘게 만들어 

냈을까?

  제노사이드(Genocide대학살)의 역사를 숨기고 언론을 통제한 

대일본 제국의 정책을 전후(戦後)의 일본 정부도 계속 봉인한 것

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간 속에 병든 기억을 전하고 확장해 가면

서, 결국 그 때에는 멈추지 않는 헤이트 클라임(hate crime증오 범

죄)의 고름을 계속 분출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 성서강연 캐러밴 시작
신도위원회에서는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 해결을 목적

으로 청년회 재건, 청소년 육성에 힘쓰고 있다. 금년도 주요 활동

으로 ‘전국 성경강연 캐러밴’을 시작한다. 이는 전국 5지방에서 

성경강연회를 개최하여 신도들의 신앙의 심화를 도모하는 배움

의 장을 제공하고, 지방회 내 교회와 신도들의 유대감 강화를 목

적으로 하고있다.

먼저 ９월10일 서남지방(강사：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 

장소: 후쿠오카교회)을 시작으로, 9월 24일에는 관서지방(강사: 

동지사대학 기하라 카츠노부 교수, 장소: 교토교회), 11월 5일에

는 서남지방(강사：오키나와기독학원대학 총장 김영수 목사, 장

소：오사카교회)에서 진행한다. 서부, 중부, 관동지방의 성경강

연회는 내년 봄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성경강연회가 배움과 신도 간의 교제를 위한 소중한 기회

가 되기를 소망하며, 많은 교회 관계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국청년수양회가 10월에 개최
올해는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기

념집회가 오는 11월３일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된다. 그 전 단계
로, 전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의 성장과 동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전국청년수련회가 오는 10월６일(금)~
７일(토) 호텔롯지 마이스(오사카시)에서 개최된다. 원래 수양
회는 올해 8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10월 
개최로 변경되었다.

전국청년수양회도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4년 만에 개최
된다. 그동안 방역을 위해 재택근무를 강요당하고, 온라인 예배
가 주류를 이루는 등의 변화는 교회 이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런 가운데 열리는 전협 창립기념행사를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하
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삼아 전국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련회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오사카교회(TEL (06)6712-
3377 FAX (06)6712-3378)/담당: 한선영 전도사, 양양일 장
로로 하면 된다. (보고: 양양일 신도위원장)

신도위원회 주최 행사 안내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7)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 성 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특별연재
７

https://www.asahi.com/sp/articles/photo/AS20200916000201.html


